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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Abstract=

Purpose :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stress and maxillofacial 

injuries in male students.

Methods : The subjects were 386 male students who were 18 years or more. Mean age was 20.99±2.80 

years.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elf-reported questionnaire from March 7 to March 28, 2013. We 

surveyed maxillofacial injuries, mouth guards use and stress in male students majoring physical 

education. The data were analyzed by Cochran’s Mantel-Haenszel, McNemar test and logistic multiple 

regression. 

Results : Those who had clenching habit and maxillofacial pain accounted for 48.7%. The pain was 3.23 

folds higher in clenching habit than those who had not (OR=3.23, p<.001). The more stress they had, 

the more clenching habit (OR=2.13) and pain(OR=1.68) did they have. Within 2 years, those having  

maxillofacial injury accounted for 53.2% and 78.6% of them put on maxillofacial protection guard. In 

rule for mouth guard use, 39.9% had no maxillofacial injury. Maxillofacial injury was 2.41 folds higher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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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 those who had no mouth guard usee (OR=2.41).   

Conclusion : Maxillofacial injury had a close correlation with mouth guard use and stress. Therefore, it 

is very important to establish the rule for mouth guard use in sports activities.    

Key Words : Clenching habit, Mouth guard, Maxillofacial injuries, Sports injury, Stress 

Ⅰ. 서  론

삶의 질과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, 스포츠에 

대한 열기가 높아지면서 구강악안면 외상 발생이 

증가하고 있다. 스포츠의 기본 목적은 건강증진 

및 유지를 통한 체력 향상이지만[1], 스포츠 활동

시 발생하는 외상이나 장애는 이러한 본래 목적과

는 역행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이 절

실하다. 최근 운동선수뿐 아니라 스포츠에 참여하

는 일반인에서도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손상이 증

가하는 추세이다[2,3]. 

2010년 국민 구강건강실태 조사 결과, 조사 대

상자의 18.2%가 구강악안면 외상을 경험하였고, 

그 중 스포츠로 인한 외상 경험은 5.1%로 나타났

다[4]. 미국에서는 스포츠 경기 중에서 미식축구로 

인해 발생하는 외상의 50%가 구강악안면 부위로 

나타났으며, 신체 접촉이 많은 접촉성 스포츠선수

는 1년에 10% 정도가 외상을 경험하였고, 이 중 

33~56%는 스포츠 선수 생활 기간 중에 구강악안

면 외상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[5]. 

스포츠 활동으로 발생된 구강악안면 외상은 구

강 내외의 연조직 손상, 치아의 파절, 탈구 및 악골 

골절 등 구강의 기능 저하 및 외모의 변화가 발생할 

수 있다. 따라서 치아나 그 주위 조직의 손상을 예

방하고, 외상이나 장애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

방안으로 구강보호구인 마우스가드 장착에 대한 관

심이 높아지고 있으며[6], 스포츠 활동시 구강보호

구 착용에 의해 구강악안면 외상이 대폭적으로 감

소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[7]. 특히 접촉성 스포츠

를 하는 선수들에게서 구강악안면 외상 발생이 빈

번하여 이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. 

한편 스포츠를 하는 과정에 극도의 스트레스로 

인해 발생하는 이 악물기 습관은 저작근을 단단하

게 하여 악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[8], 이 

악물기 습관이 빈번하게 반복된다면 구강건강에서 

심각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. 실제 이 악

물기 습관이 많을수록 악관절 통증이 높아졌다는 

연구결과를 감안하면[9], 스포츠 활동시 구강악안

면 보호를 위해 구강내 마우스가드 등 보호구 착

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. 나아가 현재 스포츠 

활동시 구강보호구 착용관련 현황을 살펴보는 것

이 선행되어야 하며,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

관련 요인을 밝혀 구강건강을 중재할 수 있는 전

략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.

스트레스란 개인의 안녕을 위협하고 개인이 가

진 자원에 부담이 되거나 그 한계를 초과하는 것

으로 평가되는 상황이다[10]. 치의학 분야에서 스

트레스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지는 이미 

40년이 지났고 주로 측두하악 장애가 발현되어 진

행되는데 많은 관심이 주어지고 있으며[11], 정서

적 스트레스는 이 악물기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

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[12]. 따라서 스트레스가 

구강건강 관련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

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

스포츠 치의학 관련 기존 연구는 구강악안면 외상

과 측두하악 장애 유병률과의 관련성이나 구강보

호장구 착용에 대한 실태조사만이 일부 진행된 실

정이다[9,13-15]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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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 활동시, 발생하는 구강악안면 외상을 중

재하여 구강건강 증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마

련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명확하

게 인지하고 구강악안면 외상경험, 이 악물기 습

관과 악관절 통증 및 구강보호구 착용에 대한 규

정 준수 유무 등과 같은 구강악안면 관련 실태를 

파악하여 상호 연관성을 밝혀야 한다.

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전공 남학생을 

대상으로 첫째, 구강악안면 관련 실태와 스트레스 

및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도를 살펴보고 둘째, 구

강악안면 관련 실태와 보호구 착용 및 스트레스와

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.

Ⅱ. 연구방법

1. 연구설계 

본 연구는 스포츠 전공 남학생들에게 구강악안

면 외상경험, 이 악물기 습관과 악관절 통증 정도 

및 보호구 착용 관련 실태를 살펴보고, 스트레스

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

이용한 상관성 횡단면 조사연구이다.

2. 연구 상

스포츠 관련 학과가 개설된 경기도와 충청도 및 

경상도에 소재하는 4개 대학에서 스포츠를 전공하

는 대학생 4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

다. 대상자의 범위는 태권도, 용무도, 검도, 씨름, 

복싱, 레슬링 등 접촉성 스포츠 활동을 주로 하는 

만 20세 이상의 남자 대학생으로 정하며, 최근 2

년 이내 스포츠 활동을 중단한 자는 연구범위에서 

제외하였다. 또한 여자는 전체 대상자에서 14명에 

불과해서 분석결과에서 제외시켰다. 설문은 390부

가 회수되었고, 자료 응답이 불성실한 4부를 제외

한 386부(93.2%)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고, 대

상자의 평균연령은 20.99±2.80세로 나타났다.

3. 연구도구

조사항목은 기존연구[15]에서 이용되었던 설문

문항을 전문가 3인과 상의하여 수정 보완하였으

며, 대상자 1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, 애매

모호한 문항은 재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도구로 사

용하였다. 

설문문항은 스트레스와 구강악악면 관련 문항 

및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도를 조사하였다. 구강악

안면 관련 문항으로는 신체 및 구강부위 손상경험, 

구강보호구 착용경험, 보호구 착용에 대한 규정 유

무, 이 악물기 습관 유무, 악관절 통증 유무였다.

스트레스는 Frank와 Zyznaski[16]가 개발한 

BEPSI(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‐
ment)를 Yim 등[17]이 수정, 번안하여 타당도 검

증을 한 한국판 BEPSI를 사용하였다. 대상자들은 

지난 한 달간의 생활에 대한 감정 상태를 반영하

는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‘전혀 없다’는 1

점, ‘언제나 항상’은 5점으로 점수를 합산하여 응

답한 항목수로 나누었다. 가능한 점수는 1점에서 

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

의미한다. Yim 등[17]의 연구에서 Cronbach's α

는 .80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's α는 .82

이었다.

주관적 구강건강 인지도는 ‘나쁘다 = 1점’, ‘그

저 그렇다 = 2점’, ‘좋다 = 3점’, ‘매우 좋다 = 4

점’, ‘최상이다 = 5점’으로 측정하여서 점수가 높

을수록 주관적인 구강건강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. 

4. 연구 차

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3월 7일부터 3월 28일

까지였으며,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2인이 대학의 

스포츠 전공학과를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한 

후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자들에게 구조화된 설문

지를 직접 배부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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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ariables N Min Max Mean±SD

Stress 386 1 5 2.37±0.80

Perceived oral 
health

386 1 5 2.57±1.09

Table 1. Stress and perceived oral health

Clenching
habit

Temporomandibular joint pain
Total p* OR (95% CI)†

Yes None

  Yes 188(48.7) 107(27.7) 295(76.4) <.001 3.23 (1.98-5.30)

  None 32(8.3) 59(15.3)  91(23.6)

  Total 220(57.0) 166(43.0)  386(100.0)

*by the crosstabulation and McNemar test at α=0.05, †by the Cochran’s Mantel-Haenszel, 

Table 2. Association of clenching habit and temporomandibular joint pain                     N(%)

후 즉시 회수하였다. 또한 연구 대상자가 참여에 

동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

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됨을 설명하였다. 

5. 분석방법

자료 정리 및 요약은 SPSS windows 18.0 

(SPSS Inc, Chicago, IL, USA)으로 분석하였고, 

이 악물기 습관과 악관절 통증, 마우스가드 착용 

규칙과 구강악안면 외상과의 연관성은 교차분석과 

Cochran‘s Mantel-Haenszel, McNemar test를 

시행하였다. 악무는 습관 및 악관절 통증과 스트

레스와의 연관성은 Logistic multiple regression

으로 분석하였다. 

6. 윤리  고려

본 연구는 2013년 1월 21일 공용기관생명윤리

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(PIRB12-073-02), 

연구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에 서면으

로 동의서를 받고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.

Ⅲ. 연구결과

1. 상자의 스트 스 정도와 주  

구강건강 인지도

스포츠 전공 남자 대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시 스

트레스와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도를 최고점수 5점 

만점으로 측정한 결과<Table 1>, 스트레스는 2.37

점으로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

났고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도는 2.57점으로 보통 

수준이었다. 

2. 이 악물기 습 과 악  통증과의 

연 성

스포츠 전공 남자 대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시 이 

악물기 습관과 악관절 통증 경험과의 연관성을 분

석한 결과<Table 2>, 악무는 습관이 있는 대상자

는 76.4%이고, 악관절 통증이 있는 대상자는 

57.0%로 나타났다. 이 악물기 습관과 악관절 통증

이 있는 대상자는 48.7%였으며, 악무는 습관이 있

는 대상자의 악관절 통증은 3.23배로 나타났다

(OR=3.23, p<.001). 

3. 이 악물기 습 과 스트 스와의 

련성

스트레스와 이 악물기 습관과의 연관성에 대한 

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<Table 3>, 대상자의 주관

적 구강건강 인지도가 동일한 경우 대상자의 스트

레스가 높을수록 이 악물기 습관이 2.13배 높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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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ariables
Clenching habit

OR* 95% CI

Stress 2.13 1.48-3.07

Perceived oral health 1.36 1.09-1.71

*by logistic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α=0.05

Table 3. Association between stress and 

clenching habit 

Variables

Temporomandibular 
joint pain

OR* 95% CI

Stress 1.68 1.27-2.22

Perceived oral health 1.25 1.03-1.52

*by logistic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α=0.05

Table 4. Association between stress and 

temporomandibular joint pain

Rules for 
mouth

guard use

Experience of  
maxillofacial injury Total p*

Yes None

  Yes 146(38.6) 151(39.9) 297( 78.6) <0.001

  None 31( 8.2)  50(13.2)  81( 21.4)

  Total 177(46.8) 201(53.2) 378(100.0)

*by the crosstabulation and McNemar test at α=0.05

Table 5. Association of rules for mouth guard 

use and experience of injury            N(%)

Variables

Experience of  
oral injury

OR* 95% CI

Stress 1.04 0.82-1.33

Perceived oral health 0.96 0.78-1.16

No rules for mouth guard 
use

0.37 0.21-0.67

Do not use mouth guard 2.41 1.32-4.40

*by logistic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α=0.05

Table 6. Association between stress of rules 

for use of mouth guard use and experience of 

injury

(OR=2.13). 

4. 악  통증과 스트 스와의 련성

스트레스와 악관절 통증과의 연관성에 대한 로

지스틱 회귀분석 결과<Table 4>, 대상자의 주관적 

구강건강 인지도가 동일한 경우 스트레스가 많을수

록 악관절 통증이 1.68배로 나타났다(OR= 1.68). 

5. 구강악안면 외상 경험과 구강보호

구 착용 규정과의 연 성

구강악안면 외상 경험과 구강보호구 착용과의 

연관성을 분석한 결과<Table 5>, 구강악안면 외상 

경험자는 46.8%였으며, 대상자의 78.6%가 구강보

호구 착용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다. 구강보호구 

착용 규정이 있는 경우 구강악안면 외상에 대한 

무경험자가 39.9%로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가 있

었다(p<.001). 

6. 구강악안면 외상 경험과 구강보호

구 착용  스트 스와의 련성

스트레스와 구강악안면 외상 및 구강보호구 착

용과의 연관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

<Table 6>,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구강건강 

인지도가 동일한 경우 구강악안면 외상 경험은 구

강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2.41배 높아지는 

것으로 나타났다(OR=2.41). 

Ⅳ. 고  찰

악안면 영역의 운동외상은 치아 파절 및 탈구, 

악골 골절, 연조직 손상, 뇌진탕 등이 발생하며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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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의한 후유증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히 중요

하며 특히 두경부 충격으로 발생하는 뇌진탕이나 

뇌세포의 손상은 생명과도 관계가 있다[2]. 또한 

운동 중에 발생하는 외상은 경기력의 저하와 목표

하는 경기에 참가 할 수 없게 하는 문제를 일으킬 

뿐 아니라 안면 부위의 정상적인 기능과 심미에 

대한 정서적, 심리적 스트레스 문제도 발생하며

[18,19] 심한 경우에는 영구적인 장애 상태로 이어

지기도 한다.

운동을 주 업무로 생활하는 스포츠 선수들의 경

우 럭비나 미식축구와 같은 접촉성 스포츠 선수들

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 경우 한 시즌당 외상

을 당할 확률이 27%이며, 치아 손상은 9%라는 보

고도 있으며[20,21], Park 등[2]은 운동 연습이나 

시합 중에 신체 부위의 외상 경험은 81.5%라고 보

고하였다. 본 연구대상자의 구강악안면 외상 경험

은 53.2%로 나타나서 Park 등[22]이 한국체육대

학 학생들의 52%가 운동 중 구강악안면 부위의 외

상을 경험했다고 한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

있었다. 

레저나 스포츠 활동시 구강악안면 외상을 방지

하기 위해 구강보호구의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

[23]. 구강보호구는 직접적인 외력으로부터 치아 

및 치아주위 조직을 보호하고, 하악에 가해진 충

격으로부터 상 하악 치아와 수복물을 보호하며, 

악관절을 보호하고, 과도한 이 악물기 습관으로 

부터 치아와 치주조직을 보호한다. 또한 외부로부

터의 충격을 완화하여 악골 골절과 뇌, 경부의 손

상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구강보호구 중 가장 

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마우스가드이다[24-26].

현재 스포츠가 활기를 띄고 있는 국가의 많은 

연구에서 스포츠 외상을 시작으로 구강보호구에 

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, 마우스가

드를 장착하고 스포츠를 할 때 이를 악다무는 행

위가 스포츠 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이 연구의 중

심이 되고 있다[27]. 운동선수는 경기 전 과도한 

긴장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상 하 치아에 힘을 주

거나 저작근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단단하게 굳어

버린 결과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며, 운동시 이 악

물기 등 구강 악습관은 대조군에 비해 씨름 선수

군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[28]. 본 연구에서

는 이 악물기 습관이 있다는 응답이 76.4%이며 악

관절 통증은 57.0%로 높은 수준이었다. 아울러 이 

악물기 습관과 악관절 통증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

결과, 악무는 습관이 있을 때 악관절 통증은 3.23

배(OR=3.23, CI=1.98-5.30) 높게 나타난 결과는 

스포츠 활동시 구강내 마우스가드 착용이 구강악

안면 보호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 

Adegbesan과 Onyeaso[18]는 운동선수들의 스

포츠 손상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마우스

가드 사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

요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. Paek 등[9]은 마우스가

드 착용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스포츠 활동 시 ‘항

상 착용’한다는 응답률은 48.7%라고 하였고, Lee 

등[15]은 접촉운동을 하는 체육 고등학생의 38.1%

가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. 따라서 최근 우

리나라에서도 스포츠 치의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

됨과 더불어 치과계에서는 구강보호구 이용을 활

성화하기 위해 범국민적인 홍보와 구강보건 교육

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[9]. 즉, 구강보호구 착

용에 대해 적극적인 권장 및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

점차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스포츠 활동에서 발

생할 수 있는 구강악안면 외상을 방지하여 운동선

수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이 활성화 

될 것이다.

운동선수들은 일반인과 다르게 각종 스트레스 

속에서 생활하다보니 건강을 해치며 살아가고 있

고 무엇보다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은 경기에서 

지거나 부진할 때 과도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

[29].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이 악물기 

습관이 높고(OR=2.13), 악관절 통증이 높은 것으

로 나타났다(OR=1.68). 따라서 운동선수들이 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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악물기 습관에 의한 치아 마모 및 악관절 내의 부

하를 감소시키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, 치아 

보호뿐만 아니라 나아가 운동 수행 능력 향상을 

위한 치아보호 장치 장착이 훈련이나 경기시 반드

시 필요하다고 제시된다[28]. 

종합적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스포츠 활동시 구

강보호구 착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구강악

안면 외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으

며,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 악물기 습관이 많고, 

악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따라서 

구강보호구 착용을 의무화시키는 규정이 필요하며 

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재 전략이 필요하

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 

현재 스포츠 예방 의학적 차원에서 치아 손상에 

관한 국내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며, 스포츠 상해

가 대부분 정형외과적 질환에 국한되어 다루어지

고 있으므로 선수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각별한 관

심이 요구되고 있다. 본 연구는 스포츠 전공 남자 

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사회경제적 

요인이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운동 종목별로 

구강악안면 외상 발생률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

추정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요인들을 보

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. 

이에 향후 구강악안면 외상을 줄이고 구강건강 

증진 행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

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나 스포츠 종목, 스포츠 

활동 형태 등 여러 요인별 구강악안면 외상의 발

생률 및 손상 부위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, 이에 영

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심리적 요인 등 다양한 변

수를 적용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. 

Ⅴ. 결  론

본 연구는 스포츠 전공 남학생들에게 구강악안

면 외상경험, 이 악물기 습관과 악관절 통증 정도 

및 보호구 착용 관련 실태를 살펴보고, 스트레스

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면 조사연구이

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.

1. 구강을 악무는 습관이 있으면서 악관절 통증

이 있는 대상자는 48.7%이었으며, 악무는 

습관이 있는 대상자의 악관절 통증은 3.23배

로 나타났다(OR=3.23, p<0.001). 

2. 대상자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 악물기 습

관이 높았고(OR=2.13), 구강악안면 통증이 

높았다(OR=1.68). 

3. 최근 2년 이내 구강악안면 외상 경험자는 

53.2%로 나타났으며, 78.6%가 구강보호구 

착용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고, 구강보호구 

착용 규정이 있는 경우 구강악안면 외상 무

경험자가 39.9%로 나타났다.

4. 구강악안면 외상경험은 구강보호구를 착용

하지 않는 경우 2.41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

타났다(OR=2.41). 

위와 같은 결과에서 스포츠 활동시 구강악안면 

외상 경험은 구강보호구 착용 및 스트레스와 유의

한 연관성이 있었다. 따라서 구강악안면 외상을 

방지하고 구강 악습관 및 악관절 통증을 감소시키

기 위해서는 구강보호구 착용을 의무화시키고 스

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전략 개발이 요구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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